
일본의전통예술과토끼 

1.효주기가재북탤뚫 

일본을 대표하는 회화작품에서 토끼 그림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것 

이 국보 〈효주기가鳥載固 〉일 것이다. 교토 도가노오樞尾 고산지高山춤의 도 

바鳥쩌 승정 차쿠유(鍵， 1053~114이 필筆로 전해진다. 잔존하는 4권은 

각각 필치가 달라 다른 필자에 의한 것이라고도 한다. 토끼가 활약하 

는 갑 권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자. 정식으로는 『효주진부츠기가鳥默A物歲 

固』로 칭하고 조수鳥歡가 인간을 모방한 의인화가 특이한데 우선 계류에서 

목욕하는 것은 토끼와 원숭이. 원숭이는 원래 인간과 닮았기에 한층 토 

끼들의 인간이 무색할 정도의 몸짓이 두드러진다. 히샤크炳杓로 물을 떠 

원숭이의 등목을하는토끼， 당나귀에 비긴사슴등에 올라타고강을건 

너는토끼와그마부를연기하는토끼. 이어 뱃물에는원숭이와마주하 

고물길을가르며 유영히는토끼나바위에서 머리부터 넷물에 뛰어들어 

공중에 하반신만 떠있는 다이빙 토끼도 그려져 있다. 디음으로 무대가 

옮겨져 연잎을 표적으로 삼아 궁시의 표적사격 경기에 열중히는 토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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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예술과 토끼」『十二支神 토끼・한중일 비교문화 시리즈』서울・생각의 나무, 2010년 10월(韓国語訳） 
「日本の伝統芸術とウサギ」『十二支神シリーズ・ウサギ』ソウル・考えの木、2010年10月、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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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나떠올리는것 

l산지高山좋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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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활약하 

츠1가짧人物戰 

~l 우선 계류에서 

f았기에 한층토 

크炳杓로물을떠 

i라타고강을건 

}숭이와마주하 

것물에 뛰어들어 

괴음으로무대가 

결중하는토끼와 

개구리인데 이것도 팬지 토끼가 주역으로 여우들은 보좌역인 상황. 개 

구리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활과 회잘의 조정에 여념이 없다. 

연회의 준비인지 안주를 담은 궤를 멘 토끼 두 마리쩌 뒤엔 토끼와 개구 

리가 술통을 나르고 있다. 늦어서 서두르는지 활과 화살을 어깨에 메고 

질주히는 토끼와 그것을 향해 손짓하며 입을 벌리고 뭔가를 외치는 토 

끼도보인다. 

후단에는 개구리와 토끼의 스모相操도 그려져 있다. 토끼의 귀를 물고 

발걸이 공세를걸어 토끼를쓰러뜨리고는우졸하여 기염을올리는개구 

리의 도상圖像이 유명하다. 교과서에서 본 이래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사 

람이리면 누구라도 무의식중에 기억히는 광경이다. 그리고 법회의 장면 

에는 검은 관을 쓴 토끼가 한편에서는 염주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 

에서는 언뜻 보기에도 호피를 손에 쥐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 만 

화가인 데즈카오사무주援治蟲는 각별히 〈효주기가〉를 사랑하여 NHK프로 

그램에 초대받았을때 즉흥으로도상을재현해 보였는데 그때 데즈카의 

화필에서 출현한 것도 다름이 아닌 스모에서 져서 넘어지는 이 토끼의 

모습이었다. 

2. 음양오행설에서는 풀리지 않는 『효주기가』 

하지만 애초에 왜 토끼와 개구리가 씨름을 하고 있을까. 하나의 가설 

로는 항이햄戰전설이 상기된다. 태고 세계에 열 개의 태양이 있어 대지를 

모조리 태워버리려 하자 활의 명인 예가 이홉 개의 태양을 싹 떨어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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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왕모西王母로부터 불로불사의 약을 포상으로 하사받는다. 그런데 그 

것을 아내인 항아가 훔쳐 달로 도망쳐버린다. 서왕모의 분노를 산 항아 

는 그 벌로 섬여， 즉 두꺼비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달에는 두꺼비가 

살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전설이다. 

물론 달에는 토끼도 살고 있다. 일본에 존재하는 유품으로 나라奈良 

쥬구지 中宮놓의 국보 〈텐주고쿠슈초天좋固練帳) - 아스?械鳥 시대 - 의 잔 

결殘缺 좌측위에 지수된 달토끼가 오랜 작례쩨로서 알려져 있다. 원형 

달 속에서 토끼가 약 항아리 혹은 절구를 쩔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 

른손에 있는 것은 아마도 달에 있다는 계수나무일 것이다. 쥬구지 에서 

지금도 선물로 팔고 있는 진키도레이祐電土돼는 여기에서 무늬를 취하고 

있다. 거의 동시대 작례인 호류지法隆좋의 《다마무시노즈시玉멸據힘子》에 

도 수미산도須爾山圖의 〈사신사할웅身햄虎〉 도안 위쪽에 달토끼가 밀타화로 

그려져 있다. 이쪽은 불타의 전세담인 『자타카Jataka.!l 속에 있는 「토왕본 

생담免王本生調」에 유래한다. 어느 날 여우와 원숭이와 토끼가 사는 숲에 

제석천이 노부의 모습이 되어 나타난다. 음식食을 구하는 노부에게 여우 

는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지참하고 원숭이는 니무에 올라 괴질을 따지 

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토끼는 자신을 먹이로 하라며 불 속에 투신 자 

살을 한다. 토끼의 희생의 덕에 감동한 제석천이 토끼를 구하고 달로 소 

생시킨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는 토끼는 제석천의 권속餐屆으로 

대우받아 왔다. 일본에서는 『금석물어집今音物語集』 제5권 13에 볼 수 있 

다. 이 이야기와 불타가 전세에 호랑이에게 자신을 먹이로서 제공한 이 

야기가 호류지의 〈사신사호〉에서는 하나로 결부된 것 같다. 이러한 얼마 

되지 않는 현존히는 작례를 보더라도 달토끼에게는 불전과 중국의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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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사받는다. 그런데 그 

서왕모의 분노를산항아 

그래서 달에는두꺼비가 

째하는 유품으로 나라奈良 

-아스?械鳥 시대 -의 잔 

”로서 알려져 있다. 원형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 

무일 것이다. 쥬구지에서 

여기에서 무늬를취하고 

멤시노즈시玉뽀楊힘子》에 

쪽에달토끼가밀타화로 

atakaJ] 속에 있는 「토왕본 

둥이와토끼가사는숲에 

을구하는노부에게여우 

}무에올라과실을따지 

하라며불속에투신자 

l 토끼를구하고달로소 

는제석천의 권속替屬으로 

등』 제5권 13에 볼 수 있 

1을먹이로서 제공한이 

된것 같다. 이러한얼마 

”는불전과중국의설화 

가절충한흔적이 있다. 

여기서 이야기를 되돌리면 어찌히여 토끼와 개구리가 달에서 영역 분 

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억지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것을 목화토금 

수의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설이 있다. 달은 물’ 의 정령精으로 여겨지 

기에 ‘흙’의 기를가지는두꺼비에 의해 침식된다. 이것이 달이 이지러지 

는 원인， 즉 ‘흙은 물을 이기고土헨水’ 이다. 이에 대뼈 금여옥토金屬玉免 ， 

즉 토끼는 ‘나무’ 의 기를 가지고 있어 성장을 담당한다. 그래서 달이 다 

시 차오는 것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명월의 정령이 된 토끼는 달에 있는 

토끼를 바라보고 새끼를 배고 그 연령은 지토세千歲라 히여 서조瑞씨 동물 

로여겨진다. 

그러나 실은 이 설명으로는 〈효주기가〉의 스모 장면 제대로 설명 되 

지 않는다. 화면에서는 개구리가 토끼에게 승리를 거두고 기염을 토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오른쪽에는 개구리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 있 

으니 아무래도 개구리 살인의 하수인인 것 같은 원숭이를 토끼와 개구 

리가 쫓아기는 장면이 바로 그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사태 

는 삼파전의 양상을 나타낸다.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을 설화나 불교의 

설법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효주7171->의 재미인 것이다. 

3. 반복과변주 

그리고 이 쯤에서 〈효주기가〉는 더더욱 정채精彩를 띤다. 무슨 일일까 

하고 뒤돌아보는 토끼와 여우의 시선을 쫓아 에마키續卷를 왼쪽으로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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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바로 앞에 원숭이를 쫓아가는 토끼나 개구리의 모습이 보인다. 왜 

추적극인가 하고 좀 더 에마키를 왼쪽으로 펴나가면 간신히 추적의 원 

인이 날}혀진다. 다시 뭘R 동일한 등장인물일 수 없는 짐승들이 시간이 

옮겨진 상태로 에마키 안에 교묘하게 병렬하고 있다. 

이 기법은 ‘이시동도법異時同屬法’ 등으로 불리는데 에마키의 전개처 

럼 이야기가 전개되는 취향은 데즈카手歲가 본격적으로 칙수한 애니메이 

션 동영상의 시조로서 명예를 져버리지 않는다. 애니메이션이란 반복과 

변주 속에 움직임을 표현하는 수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붓으로 

그린 회화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이나 중국과 비교하여 토끼 그럼에 일본다운 특정을 찾 

는다면 어떨까. 혹은윷칠을거듭한마키에짧싫에 토끼의 의장이 많이 등 

장하고 있을까? 에도江戶 시대의 작품 〈觀騎觸〉에는 초자연적일 만 

큼 긴 귀가 기다렇게 깔리고 물결을 넘어서 도약하는 토끼가 그려진 

다. 굉똘 주위를몇 마리나비상하고 있지만과연 이 또한반복과변주에 

의해 동일한 토끼의 각양각색의 자태를 연속해서 그린 취향인 것일까. 

그렇다면 그대로 이드위어드 머이브릿지 Eadweard J. Muybridge나 에티엔느 

쉴 n마}러레11E타타tie민맨nr뼈H 

取라는 것인가. 화제는 『고λ사}기古事記』의 이나바노시로사기因爛移白克에 유 

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요교쿠話曲의 〈치쿠부시마竹生島〉에 유래하는 나 

미우사기波鬼 무늬의 변주로도 보인다. 이쪽은 “달이 호수에 뜨면， 토끼 

도 물결 사이를 달릴까， 황홀한 포구의 경치여”의 장구章句로 알려져 유 

행하였다. 기타노텐만구北野天潤宮의 산코몬三光門의 당팡풍康破風에도 〈波

鬼三 日 月 ]影刻 (1607) )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토요토미히데요리豊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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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賴의 기부로 그 유래에서 

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二

사기이고 어느 것이 『치쿠

단정할 정도의 준비도 견츠 

이해에 보탬이 되지는 않운 

는 〈時옳鐘克網引댐印罷〉가 g 

한 면에는 원숭이 다른 면c 

을 젖히고 서로 잡아당기초 

명품을많이소장하는까 

공예품이 다수 수장되고 5 

주717t) 이래 아무래도 일J 

료되어 주박1兄輔되어 왔다. 

시도하는 것으로 미술 · 공《 

〈효주기가〉는 에마키랜 

의 묘기를 펼쳐보였다. 그 

로서는 사가뱉뼈의 다이카루 

타에板給 가 또한 국보로 꺼 

것과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 

다. 또 동물분류의 전문가1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생긴 

구분되어 그려져 있는 것표 

속에 가장 앞에서 뒷발을 -

유달리눈에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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秀賴의 기부로 그 유래에서는 비와코뚫룹湖의 치쿠부시마와의 관련도 짐 

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어느 도안이 이나바노시로 

사기이고 어느 것이 『치쿠부시n써生島』 기원인지 절연就然하게 구별하여 

단정할 정도의 준비도 견식도 없다. 문학적인 전거典뺑는 반드시 작품의 

이해에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2대 · 요네다마고로쿠米田孫六에게 

는 〈時싫鏡克網引댐印隨〉가 알려져 있다. 카가마키에加웠時給의 수작이지만 

한 면에는 원숭이 다른 면에는 토끼가 배치되어 목 뒤에 줄을 걸어서 폼 

을 젖히고 서로 잡아당기는 경기를 하고 있다. 카가번加짧灌에 유래히는 

명품을 많이 소장하는 가나자와짧현립미술관에는 토끼를 모티프로 한 

공예품이 다수 수장되고 있다. 그것들을 별견랩見하고 생각해본다. <효 

주717t> 이래 아무래도 일본의 공장工E들은 원숭이와 토끼의 배합에 매 

료되어 주박1兄輔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도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는 것으로 미술 · 공예의 역사를 엮어 온 것 같다고 생각해본다. 

〈효주기가〉는 에마키라는 극히 가로로 긴 화면에 있어서 반복과 변주 

의 묘기를 펼쳐보였다. 그 같은 가로로 긴 화면에 토끼를 배치한 명품으 

로서는ψ많뺑의 다이카쿠지大歸 · 세이신덴正辰願의 장벽을꾸미는 이 

타에板給가 또한 국보로 지정되었다. 예전에는 고린光해 작으로 전해진 

것과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과는 일선을 긋는 장식성이 현저하게 인정된 

다. 또 동물분류의 전문가라면 도호쿠멧 토끼 , 규슈멧 토끼 등과 같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생식지를 달리하는 다양한 종류의 。냉 토끼가 

구분되어 그려져 있는 것도 。}취가 깊다. 무리를 지어 휴식히는 토끼들 

속에 가장 앞에서 뒷발을 쭉 뻗고 귀를 뉘어 엎드려 누운 검은 토끼가 

유달리눈에띈다. 

j는짐승들이 시간이 

F데 에마키의 전개처 

L로착수한애니메이 

4메이션이란반복과 

L것은단순히 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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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의의장이 많이등 

’에는초자연적일 만 

하는토끼가그려진 

또한반복과변주에 

l린 취향인 것일까. 

이uybridge나 에티 엔느 

연속사진의선취先 

료사기因嘴樣白克에 유 

主島〉에 유래하는 나 

호수에 뜨면，토끼 

「구훨句로알려져 유 

낭팡풍康破風에도 〈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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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11板絵 7ト豆電T 号且豆ス178司匁斗.叶1忍叶lセ-jl司光琳 斗~忍司忍

突斗号号01l.十をヨfsヰ忍号ヰセ包位会ラぞきす斗Ajo1電ス1言トオl包78喧

τ十.E 号号甚弄.~忍吾アト斗喧王主子唄豆万1 ， -T子令唄豆万l号ヰ若01

号曹司ス178~~ ヌJ~ ぺ~~スl曇草取}セヰも略号千千斗 o同豆万'17ト

干吾司~ユ司オヌlを英王 o同ァト{t斗.平司曇ス，1~ 苓市l七豆オ吾

今叶11 .アトす 22叶lλ~ 与え苦告 さ手噌ユヱ二円吾司。~<il王司与fE 召会豆万17ト

千ト~司ミE叶11 :喧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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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와라야소타츠歲屋宗達나 와타나베시코(樓遊始興， 1683 ~1755) ， 마루야 

마오쿄(門山파추 ， 1733 ~1795) ， 19세기라면 간쿠뿜騎나 우타가와히로시 

게歌川파重에게도토끼의 명작이 알려지지만， 교토에서 시조마루야마四 

條門山파의 계통을 이어받은 근대의 화가로서 문화훈장을 수상한 다케우 

치세이호(竹內植鳳， 1864~1942)에게도 〈기르는 원숭이와 토끼 > (국립근대 

미술관)라는 한 벌이 알려져 있다. 원숭이와 토끼를 한 쌍으로 하는 취향 

은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효주기가』를 답습하고 있다. 게다가 떼 지어서 

쉬는 토끼들의 자태를 생생하게 잡아내는 붓에는 다이카쿠지 이타 

에板給 ，와 같이 뒷발을 쭉 뻗어 쉬는 토끼가 그려져 있다. 가장 나태한 

모습을 하는 그가 화면 안에서는 제일 잘난 듯 보인다. 세이호뼈鳳는 원숭 

이를 3년 정도 길렀다고 한다. 이 그림에는 다이키쿠지 이타에板給의 화 

공이 내보인 날카로운 관찰안을 현대에서 이어받으려는 작자의 묘사력 , 

적개심과 자신감까지도 들여다보이는 것 같다. 

4. 자몬家썼의토끼 

그건 그렇고， 중국에서는 토끼는 달을 보고 새끼를 밴다고 한다. 이 

러한 달토끼의 우화 하나를 보더라도 토끼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환영받은 것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자손번영으로 보면 가몬線의 토끼 

에 담겨진 의미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 유난히 특이한 발 

전을 이룩한 것이 기몬의 토끼일 것이다. 정면을 향한 우사기免 ， 그것을 

원으로 둘러싼 마루우λ}기뼈 그 고리가 기늘면 호소와니細輪樣免다. 먼 

118 十;호챔토끼 

저 거론한〈치쿠부시E 

신모양의귀와와같은 

지는화수花樹안에정맏 

로선한쌍의토끼를 

그런데 이에 더해서 문 

키三獅後向關免 등은 쇼런 

고세 개가교대로나딛 

에서 본토끼를심각혈 

형을이룬다.게다가드 

리를중심으로세개훈 

이름을듣지 않으면도 

여기서는세마리의토 

위를잇고있어 즐기는 

런문양의장이유교사 

E干斗斗01=~二時三三俵屋宗達斗斗E干し同1λ1豆(渡溢始興， 1683~17うう)，ロ1平外

ロト♀豆(円山応挙，1733~1795) ， 19λ~171斗喧社平岸駒斗♀E干アト斗司豆λl

オl 歌川広重 叶1オl王豆万1~ ua斗01(吉司スlス1せ，JJl豆叶内 λ1主こロト手01=ロト四

傑円山斗5ヰオl号会 010-1畦Jきそ叫斗詩アト豆λT吾詞喜守会牛せを斗升l♀

えlλ~101主(竹内栖鳳， 1864~1942)叶同玉 (71豆七唱令01斗豆万'1) (号唱そ叫

ロ1告社)司告を望。l 笠司オヌl斗.笹令01斗豆万l曇をみ母~言注調寺

会叶71叶!大1王ua善吉岡11[j主三子717b曇す合言トユヱヌl斗.オlヰァト司|ス，10-1λT

91を豆万1吾~スト司曇 λ問言トオ1 社。同ミラ芙叶lセヰ01 ヲ}平ス，1 olE十

叶l 板絵 ，斗若01 妥堂舎寄唱。~91ミラ豆万'17トユ司ス4 双斗 7トす斗司君

主合会古性ユアト室開せ叶1バセオl包針妄凶斗.斗1101豆栖時針

。1曇3吐翠玉召京ヰ主管斗.01ユ言叶lを斗01ヲ1干ス，1olE川板絵~詩

号01~且包言ヲト豆ft 丑巷せ含哲司叶!大~ 010-1畦♀司セ斗スト斗豆λト司，

有7R11斗ス凶社万トスl玉三号9斗旦01と突若斗.

4. 7ト皇家紋~I 豆万l

ユ在ユ零ユヱ，ミ手号叶lペミラ豆万l是主主会且早川万1曇喧亡千三工を斗.01 

司苦言豆万'1~ ♀詳言同号且叶斗王豆万17トヰ仕ヰ号♀司令f~主主

宅oâ官会安全~~苦牛匁♀司斗.ス}会喧qji豆且坦ァト吾家紋~豆万l

叶l すオ忍~ロ1曇百十オ旦スl 役会牛~斗.望号叫ん1 千ト吐言1 号01を苦

祖会 01号をヲヨ017l吾.~豆万1213史 01 1:十.78司会守を♀λト71兎， ユZ完全

省主主吾司仕ロ停料開丸兎，ユ 2司ァトァ)量喧主主三斗'11細輪桂兎斗.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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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興， 1683~1755) ， 마루야 

랩騙나우타가와히로시 

균토에서 시조마루야마四 

회훈장을수상한다케우 

l숭이와 토끼 ) (국립근대 

를한쌍으로하는취향 

있다.게다가떼지어서 

에는 다이카쿠지 이타 

려져 있다. 가장나태한 

인다. 세이호뼈鳳는 원숭 

가쿠지 이타에板給의화 

F으려는 작자의 묘사력 , 

애끼를밴다고한다. 이 

}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료보면가몬家救의 토끼 

에서 유난히 특이한발 

향한우사기免，그것을 

. 호소와니細輪陸免다. 먼 

저 거론한 〈치쿠부시빡生島〉에 유래히는 나미니우ψ1波觀. 그것을 귀 

신 모양의 귀와와 같은 아치형의 사다리꼴에 배치하고， 양측에서 축 늘어 

지는 회수花樹안에 정면을 향한 토끼를 두는 하나우사기花免 ， 그 위에 뒷발 

로선 한쌍의 토끼를그린무카이우사기화μ克 등이 양전한부류이리라. 

그런데 이에 더해서 문잉화가현저한가몬도 알려져 있다. 미츠우시로무 

키三斷後向關免 등은 쇼렌인다이콘좁運院大根가 뿌리를 이쪽으로 향하게 하 

고 세 개가 교대로 나열해 있는 것 같은 안배다. 미츠우사기三衛鬼는 정면 

에서 본 토끼를 심각형에 조합시킨 것으로， 세 마리 토끼의 귀가 역심각 

형을 이룬다. 게다가 극단적인 것이 시리아이노우사기$合楊免. 순무의 뿌 

리를중심으로세 개 합친 것 같은동심원의 도안은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이름을 듣지 않으먼 도저히 토끼를 그린 도안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세 마리의 토끼의 귀가 꽃잎을 감싸는 꽃받침과 같이 도안의 주 

위를 잇고 있어 즐기는 마음의 디자인 감각이 넘쳐흐르고 있다. 과연 이 

런 문양 의장이 유교사회인 한국과 중국에서도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나가 시거|미 | 이향축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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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オ喜を〈ヌ1手早入lロl-'r守生島〉叶|弁市1七中川ドト71波撞兎.ユZ完全二円

位互守斗寸斗斗毛士会 oトヌ.1~~λトヰ司苦叶11 l:lRヌl 言トユヱ， 守尋叶|λT 尋ミ言叶

スlミラ詩牛花樹せ叶11:守宅金守を豆万l呈干主ラ言ト斗千人ト71花兎，ユ判叶l畏苦

豆位号令9.l豆オ曇ユ苦手ヲト01千人ト71対い兎 号01曾祖をヰ昇。1il斗.

ユ吉司1101叶l叶司λ?吾令室キァト電ス1を7}吾王せ司オヌl斗.ロ12ニ♀λl豆平

ヲ1三噺後向闘兎 号会企司包τ利害青蓮院大根アト平司曇01者二2手守吉岡l許

Jl Ai1 7R7トミ立司豆斗望司 21と交差会せl:lRr:干.ロ12二千人トァl三摘兎セ7s坦

叶lぺ甚豆オ号位斗をき叶l主音λl乏1~史三豆， λ~1 1ヨト司豆万'1~ 干l7ト司せ斗

警告 01喜ヰ.オlヰァト号吐ヰ包交01λl司oト01与二♀λト'71尻合謬見.合平斗平

司曇号4主主主 λ~1 7R 苦忍交若会号位笹司王せ会ス1号司字分有 0161ス~

01吾ー金吾ス.1~主主司王オ司豆万1呈ユ迫王せ012十五七 cヰオス1ス.1 ~させ斗.

cヰ 71ペセ λ~1 ロト司~豆万'1~ ニ丹ァト美22会社以1七美畦若ヰ若01 王せ.~手

平{曇ラJユエヌ161歪'71とロ}全9-l斗ストc{]社斗01唱荷主主主公ヰ.斗包 01

司吾OJ:~す01 弁王立λト詞c{]を号斗号号叶!大1王苦祖霊牛銭安1金持?

01し}対人|河|口1101ぎ全音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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